
월요일 
7:30 pm 
화요일
7:00 am
수, 목, 금요일 
9:30 am 
7:30 pm
토요일
9:30 am (매주)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주일
7:00 am  
9:00 am 
10:30 am (교중) 
5:00 pm (영어)
7:30 pm 
시티
5:00 pm (주일)
St Peter Julian’s Church 
641 George St Sydney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임기선�요셉
이준석�사도요한, 김경수�바오로
홍�야고보
이경화�필로메나, 김영애�젬마,
남귀이�오메르
이성복�요셉

 2018. 4. 15 (나해) / 제194호

한국�순교자와�성�스타니슬라오�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전례성가:  입당: 128       봉헌: 511, 510, 215       성체:  171, 174, 180    파견:  134

화답송:

제 1독서:   사도  3,13-15.17-19      제 2독서:    1요한  2,1-5ㄱ    복음 :  루카   24,35-48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임�요셉�신부),  8756 3332 (이�사도요한�신부), 8756 3331 (김경수�바오로�신부), 9558 3498 (홍�야고보�신부) 
수녀원  8756 3336 (이�필로메나�원장수녀, 김�젬마�수녀, 남�오메르�수녀)  연령회  0408 123 173 (남순현�아네스)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스테파노)

봉헌금

$3,980.70

교무금

$21,687.25

기타

$1,800.00

미사�참례수

주일
봉사

■ 15, 22/4  11구역         ■ 29/4, 6/5  12구역         ■ 13, 20/5  1구역         ■ 27, 3/6  2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2,236

사무실�업무시간�안내
수, 목, 금: 09:00 - 15:00 / 18:30 - 20:30
토:              09:00 - 12:00 / 15:00 - 21:00
주일:          07:30 - 14:30 / 18:30 - 21:30

공지사항 부활�제3주일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부활�제3주일   (Third Sunday of Easter)

불고기�콩나물�야채�비빕밥
12구역

사목회의
- 일시: 4월 15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미카엘방

제 3차 한국 성지순례 
- 기간: 4월 16일(월) -  4월 23일(월)

경로 잔치 (5월 12일, 토) 협찬 접수 
- 기간: 4월 15일(주일) 부터

- 식품류와 의류는 협찬받지 않습니다.

- 물품 협찬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평화반 첫 고해성사 (3월 17일 세례자) 안내
- 일시: 4월 22일(주일) 오전 9시 고해성사 안내 및 성찰

- 장소: 가브리엘방

- 첫고해성사: 교중 미사 후 

구역장/반장 교육 및 구역장 회의
- 날짜: 4월 22일(주일) 미사 후 12시 30분 부터

- 구역장 회의: 오후 2시 30분 부터 미카엘방

유아세례 신청
- 신청기간: 4월 21일(토) ~ 5월 6일(주일) 까지 사무실 접수 (3주간) 

- 부모면담: 5월 14일(월) - 5월 18일(금) 오후 8시 사무실 (화요일 제외)  

- 세례 예정일: 6월 30일(토) 오후 2시 

성령봉사회 미사
- 일시: 4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2018년 성경강좌 (바오로 서간)
- 날짜: 5월 3일(목) 부터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 접수: 4월 22일(주일), 29일(주일) 사무실 앞 교육분과

- 신청비: $30 (교재비 포함)

단체모임
- 4월 15일(주일) 글로리아, 독서단

- 4월 21일(토) 꾸리아, 헌화회

- 4월 22일(주일) 카나소공동체

- 4월 23일(월) 교리교사회

- 4월 26일(목) 성령봉사회

- 4월 27일(금) 청소년분과

- 4월 28일(토) 아미쿠스, 자모회

영어 예비자 교리 신청
- 대상: 영어가 더 편하신분

- 신청기간: 4월 29일(주일) 까지

- 첫만남: 5월 5일(토) 오후 4시 구수녀원 교리실

2018년 초등부 겨울 캠프 도우미 모집
- 캠프날짜: 7월 7일(토)  - 9일(월)

-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 캠프장: 남택원 데이빗 (0459 593 434)

   초등부 교감: 송민상 프란치스코 (0430 003 273)

     

              

시드니 한인 가톨릭 골프회 회원 모집
- 골프를 사랑하시고 골프를 골프답게 하고자 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모십니다 

- 첫모임: 2018년 5월 8일 화요일

- 신청: 총무 이선배 안토니오(0402 104 064)

- 회비: $60.00( 골프비 및 간식 음료수 포함)

- 문의: 회장 이정희 루피노 (0418 647 908)

            부회장 최수자 소피아 (0414 328 699)

신임 반장 임명
- 11구역 2반 반장: 서경숙 스텔라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4월 22일) 양재봉 다니엘, 한진수 바오로, 이기철 알렉스,

   Pr. 성모성심, 임순묵 야고보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운행을�위해�많은�기도�부탁�드립니다.
*** 이번에�특별히�차량�봉사단에�지원해�주신�교우�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사무장 휴가
- 일시: 4월 18일(수) - 5월 2일(수)

- 사무실 업무시간 :  수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목요일: 오전 9시 - 오후 2시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12시 - 오후 4시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2시

 

 

 

“왕언니! 왜�또�쇠고기는�물에�담그는거야?” 힘든�중식�봉사가�끝나고 
성당�바닥을�청소하는�신참이�의야해서�물어보았다. 그래도�왕언니는 
아무런�말도�없이�물에�담근�고기만�가위질하며�입가에�무언가�모를 
웃음만�보이고�있었다. 우리는�끝났다고�신나게�수박을�한덩어리씩�입에 
물며�보따리�싸기에�바쁜데, 조금있으려니�왕언니가�슬그머니�사라져서 
안�보이는�것이었다.

처음하는�성모회�밥봉사인지라, 이것저것�궁금한�것이�하나둘이 
아니였다. 옆에�있던�큰언니에게�나는�손가락을�가리키며�고개짓을�했다. 
“어어… 그거? 시티�밥봉사�갈�육개장�거리야.”

나더러�집으로�가라는�것인지, 아니면�저�고기로�육개장을�만드는�일을 
더�도우라는�것인지…. 갑자기�어리둥절해졌다. 시계가�오후 2시를 
가리키고�있었다.

나는�이제�더�이상�일�못하겠다는�생각�밖에�들지�않았다. 매몰차게 
돌아는�섰지만�내�머리속엔�온통�왕언니의�진지하고�말없는�표정만�자꾸�떠올랐다. 중식�봉사라는�말에 
발바닥이�아플�정도로�서�있어서�지친�나에게, 다시금�양손에�고기�봉투를�들고�부엌을�몰래�들어와�물을 
틀던�그�왕언니의�모습은�분명�신선한�충격이었다. 집에�들어오자마자�쇼파에�누워�한시간�정도�잠에 
빠졌다가�제정신이�들어도�그�왕언니�생각은�여전하였다. 내�정신을�번쩍�들게하는 ‘무료�밥봉사’라는�단어가 
떠오르고, 늘�일상처럼�해오던�왕언니의�진지하고�차분한�얼굴과�미소가�떠오르고…

우리가�한�것처럼�그리�왁자지껄하지도�않고, 그저�소박하게�차근차근�준비하는�그�여유스러움이�왠지�너무 
좋았던�것이다. 아마도�사랑은�그런�여유로움이�주는�평화의�기쁨일�것만�같았다. 의무감으로�힘들다고�하지 
않는……..

우리 2조팀은�점심을�만드는�내내�소고기�국맛이�맛있다고�할지�아닌지에만  몰두하며�일을�했다. 
왕언니처럼�마음의�여유가�있었는지에�대해�내�자신이�곰곰히�뒤돌아�보니�그렇지�않은것�같았다. 밥봉사는 
했는데�그�속에�얼마큼의�사랑을�넣었는지가�궁금해지기�시작한�것이다. 5불의�밥값에�충실하려고�노력은 
하였지만, 국속에�사랑을�얼마나�담았을지�알�수�없으니�갑자기�왕언니가�조금�얄미워지기�시작했다. 자기만 
봉사하고�이�어린�후배에게는�그로�인한�사랑이나�기쁨을�안가르쳐�주었다는�공연한�투정인�셈이다. 봉사의 
전통이�저�왕언니에게서�끊어지면�어떡할지�은근히�불안한�마음도�들었다. 시티�밥봉사를�가는�왕언니는 
사랑을�주었지 5불의�밥을�주는�것이�아니였다.

우리집�십자가�고상에�예수님이�계신다. 피까지�흘리시며�하신�그�희생은�몇�불로�계산될�수�없는�거저�주는 
사랑이라고�말씀하실�것만�같았다. 거저�받았으면�나의�사랑이�필요한�누군가에게�거저�전해주는, 사랑은 
릴레이�경주처럼�하는�것이, 하느님�원하시는�참�사랑일까? 얄미운�우리의�왕언니는�그�릴레이�바톤을�남 
모르게�내게�주었나보다…

힘드니�얼른�집에�가서�쉬라는�무언의�사랑으로….

성모회 2조�이�복선�요세피나

고깃국에 담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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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제3주일 부활�제3주일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부활�제 2 주일   / 요한 20, 19 - 31

홍 진희 변호사
�L�L�M�.�M�T�a�x�.� �L�L�B�.�B�B�u�s

�B�u�s�i�n�e�s�s�,� �T�a�x� �&� �L�i�t�i�g�a�t�i�o�n�g� �L�a�w�y�e�r
�P�u�b�l�i�c� �N�o�t�a�r�y

302/160 Rowe St Eastwood

�(�0�2�)� �9�8�7�4� �9�9�8�7

장스 쥬얼리

jeweller No. 90003
보석 감정사 (FGAA 4045)

T.9238 0050  M.0419 800 611

K JANG (미카엘라)

Level 3, Dymocks Building, 428 George St. Sydney
E . jangsjewellery@hotmail.com

www.gagahohoproperty.com

 

 

 

 
   

 

  

 
 

 

미카엘 /  

★★★실버워터★★★

방미카엘
215 Beamish St, Campsie
TEL: 02 9784 9888

IT’S HOW
WE CONNECT

텔스트라 캠시점
SHOP/OFFICE 

인테리어 
0450 723 884 / 02 8678 3884 
www.hjtotalfitout.com.au 
 

 

국내/해외 전문

질문

“평화가�너희와�함께!”(19)
▶ 내� 안에� 가득했던� 두려움이� 평화로� 바뀌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의심을�버리고�믿어라.” (27)
▶ 누군가를�너무�쉽게�믿어�낭패를�본�적이�있습니까?
▶ 신앙에� 대해� 가졌던� 어떤� 의심이� 풀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의�주님, 저의�하느님!”(28)
▶ 너무�감사하고�충만하여�경외하는�마음으로�주님께�무릎을�꿇은 
적이�있습니까?
“보지�않고도�믿는�사람은�행복하다.” (29)
▶ 신앙생활을�하기�전보다�나를�행복하게�하는�것은�무엇입니까?
※그�외�성경구절
위�성경구절�외에�내�마음에�다가온�성경�구절이�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혹은�느낌은�무엇입니까?)
4월�활동토의 (예문)
※ 부활선물 (혹은�카드) 나누기 
부활을�맞아�우리�반의�봉성체�대상자, 양로원에�계신�분, 혼자�계신 
분, 혹은�새�신자를�방문하여�부활선물을�전해드리고�드리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준비하시겠습니까? 언제� 가는 
것이�좋겠습니까? 함께�갈�수�있는�분은�누구입니까? 가서�할�수 
있는�기도는�무엇이겠습니까?
- 방문�대상자�확인하기, 방문�가능시간�확인하기�등

예비신자 받아들이는 예식

8일(주일) 교중�미사�중 
21명의�받아드리는 

예식이�있었다. 이�후 
가브리엘�방에서�구역장, 

반장�및�대부모와의 
만남이�있었다.

김영애 젬마 수녀님 영명축일

8일(주일) 교중�미사�중 4월 11일�영명축일을�맞이하는�김영애�젬마 
수녀님을�공동체가�하나의�기쁨�마음으로�축하했다.

이름 세례명 이름 세례명

모투리 카렌 타시아나 김세라 에바

모투리 루이 루피노 김지나 아녜스

이은제 루카스 안소민 엘리사

한수지 디아나 이시아 벨라뎃다

정예원 인노첸시아 최리온 미카엘

구하나 이사벨라 노리암 발렌티노

구루비 소피아 이지유 안젤라

김준섭 루카스 이지호 안젤로

김벨라 스텔라 조혜림 루시아

김엘리 마르첼라 조승원 레오

박성대 베드로 양시원 대건 안드레아

오율아 아비게일 총 23명

유아�세례를�축하�합니다

부활시기는�부활성야�미사로부터�시작하여 50일간�지속됩니다. 
(부활로부터 50일째라고�하여�부활시기의�마지막�날인�성령�강림�대축일을 
오순절이라고도�부릅니다.) 이�기간�동안�사제는�기쁨과�승리, 영광을 
나타내는�흰색의�제의를�입습니다. 부활시기�전체에�걸쳐�제단�위에는 
부활초가�밝혀져�있으며, 이는�부활하신�주님께서�우리와�함께�계신다는 
것을�상징합니다. 이�시기의�성경�독서는�주님의�부활을�증언하는 
요한복음서의�대목과�부활을�체험한�제자들의�이야기가�담긴�사도행전을 
자주�읽습니다. 

부활절로부터 6주가�지난�주일은�주님께서�승천하신�것을�기념하는�주님 
승천�대축일입니다. (원래는�성경에�기록된�대로�부활�후 40일째�되는 
날이지만�우리나라에서는�가장�가까운�주일에�이�축일을�지냅니다.) 그 
다음�주일이�성령�강림�대축일이며, 이날로�부활시기가�끝납니다. 성령 
강림�대축일에�사제는�부활시기의�흰색�대신�사랑과�열정을�상징하는 
붉은색�제의를�입습니다. 성령께서�우리�안에�사랑의�불을�놓으시어 
우리를�복음의�증인으로�만드시고�주님�사랑�안에�한�몸이�되게�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강림�대축일�전례가�끝나면�제단에�놓여있던�부활초를 
치우지만, 이�부활초는�부활시기가�아니더라도�세례, 견진, 장례�등의�전례 
때에�제단에�세울�수�있습니다. 

부활시기는�우리를�앞서�승리하신�주님께�경배를�드리고�우리가�장차 
누리게�될�영광에�감사를�드리는�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이�시기에 
교우들은�세례와�성체성사의�은총으로�주님의�지체가�되었다는�사실을 
마음에�새겨야�하겠습니다. 또한�부활의�증인이�되어�우리가�받은�은혜를 
이웃과�나누는�데�힘을�모아야�하겠습니다. 부활시기에는�성탄시기와 
마찬가지로�모든�교우가�최소한�한�번�성체를�배령할�의무가�있습니다만, 
이것은�의무라기보다는�차라리�참으로�당치�않은�은혜이자�지극히�귀한 
선물이라고�불러야�할�것입니다. 이�은혜를�우리에게�주시려고�주님께서 
피를�흘리시고�돌아가셨으니�말입니다. 

출처: 가톨릭인터넷�굿뉴스

가톨릭�상식 -  부활시기의�전례들 
 

2018년�부활성야�미사

제대에�안치된�성인�유해
 

우리�성당�제대에는�김대건�안드레아 
신부님의�유해가�모셔져�있습니다. 2007년 
3월 27일�브라질�상파울로�한인�성당에서 
모셔온�유해로써, 호주에서�한인�신앙 
공동체를�형성하고�있는�우리에게는�신앙의 
뿌리를�알려주는�상징과도�같은�존재라고�할 
수�있습니다. 성인들과�순교자들에�대한 
공경은�초기�그리스도교�공동체�안에서부터 

싹튼�신앙의�유산입니다. 신앙을�증거하다가�박해를�받거나�목숨을�잃은 
이들을�존경하고, 신앙의�모범으로�삼았던�것입니다. 교회의�역사�안에서 
성인�유해�공경이�오용되거나�남용된�때도�있지만, 교회는�일관되게 
성인의�유해�공경이�하느님�경배와�신자들의�신심�생활에�필요하다는 
입장을�계속�견지해왔습니다. 오늘날에는�교회법�제1186조, 1190조를 
통해서�성인�유해�공경에�관한�의미들를�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제1186조: “ 교회는�하느님의�백성의�성화를 
증진하기�위하여, 그리스도께서�온�인류의�어머니로 
세우신�천주의�성모�복되신�평생�동정�마리아께 
그리스교�신자들의�특별하고�효성�지극한�공경을 
권장하고, 또한�그리스도교�신자들이�성인들의 
모범으로�성장되고�그들의�전구로�도움을�받는�그 
밖의�성인들에�대한�참되고�올바른�경배도�장려한다.”

 제1190조: “1항�거룩한�유해는�팔�수�없다. 2항�중요한 
유해와�기타�백성들이�큰�신심으로�공경하는�유해는 
사도좌의�허가�없이는�어떠한�방식으로든지�유효사게 
양도될�수도�없고�영구히�이전될�수도�없다. 
 
 전례�안에서�거룩한�성찬례가�이루어지는�제대는�이동 
제대와�고정�제대�두가지가�있습니다. 유해는�이 
두가지�제대�중에서�고정�제대에만�안치할�수�있으며, 
유해가�모셔진�제대는�원칙적으로�움직일�수�없습니다. 
이는�교회법�거룩한�장소�항목에서�다루고�있습니다. 
 
제1237조 2항: “고정�제대�밑에�순교자들이나�다른 
성인들의�유해를�안치하는�예로부터의�전통은�전례서에�전수된�규범에 
따라�보존되어야�한다.”

 김대건�안드레아�성인의�유해가�모셔져�있는�우리�성당의�제단은�우리 
한인�천주교회의�중심이며�하느님을�만나는�가장�중요한�장소입니다. 
사제로서�짧은�시간�제대에서�미사를�봉헌했던�성인의�순교를�함께 
기억하며�사랑으로�우리�공동체가�하느님�안에서�항상�일치를�이룰�수 
있도록�기도했으면�합니다.

김경수�바오로�신부


